
성탄예배6-8.

목적1)

병상에서 투병중인 삼성서울병원 환우들과 믿지 않은 직원들을 불러 모아 구주 성탄의 기쁜

소식을 온 병원에 들려줌으로 구원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저 함.

내용2)

일시 년 월 일 오후: 2002 12 20 6:30 - 8:00①

장소 서울 삼성의료원 대강당:②

제목 삼성의료원 크리스마스 전도집회 사랑으로 빛으로 제 회: 2002, , 3③ ‘ ’

부제 이동원 목사님의 성탄 메시지 윤복희 조하문 김종찬의 크리스마스 이야기: - , ,“ ”

컨셉 기존 회 삼성의료원의 행사는 여러 사람들이 참여하여 펼쳐지는 형태였다면: , 1,2 ,④

이번 행사는 윤복희 조하문 김종찬 인의 간증과 음악을 곁들인 콘서트 형태로, , 3

진행하려고 함 이들의 출연으로 믿지 않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강당에 모이면.

목사님의 성탄메시지로 복음을 들려주려고 함.

이날 많은 환자와 직원과 퇴원 환자들이 몰려와서 강당이 협소함을 느꼈다 영상과 조명과, .

장식의 조화가 아름답다는 찬사를 들었고 출연진들의 신앙간증과 이 동원 목사님의 성탄메

시지를 듣고 병실 곳곳에서 감동과 결신과 결단이 일어났다.

유방암 말기로 수술 받은 김 자매 세 미혼 는 항암 치료로 인해 머리가 하나도 남지(27 , )○○

않은 상태지만 예쁜 모자를 쓰고 친구와 함께 인천에서 왔다가 너무나 감동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며 발짝거리며 가벼운 걸음으로 집을 향해 갔다. .

부천에서 온 진 김 가족은 년 전재헌 형제가 간 이식수술을 받고 사경을 헤, , 2○○ ○○ ○○

매던 환자였다 며칠 전부터 설레어서 몇 번이나 날짜를 묻는 전화를 했던 가족인데 오늘.

김종찬님에게 선택되어 무대 위에 올라와 눈시울 붉히며 작은 간증을 했다 형제는. 95○○

년도에 윌슨씨 병으로 입원하여 만나게 되었고 가장 장기간 만난 환자이기도 하다 아내. ○

자매의 사연은 언제나 나에게 감동을 준다 당시 형제가 개월 선고받은 상태였지만 개. 6○

의치 않고 사랑을 고백하였고 지금까지 한결같이 투병을 함께 나누고 고생을 하고 있다 가.

장 어려운 것은 경제적 어려움이다.

조 할아버지 부부는 아들 조 교수 여대 교수 의 병상을 년째 지키고 계신( M39) 3○○ ○○ ○○

부부이다 어느 날 아들이 고혈압으로 쓰러져 본 병원에 입원가료 중에 아들이 믿는 믿음을.



에게○○○

사랑하는 아!○○

네가 태어난 지도 년이 지나는구나 너를 보면서 항상 마음 아프.○

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한단다 몇 년 전 아주 귀여운 아.

기 ○○이가 이제 많이 커서 형아 같이 보이는구나.

이번 성탄에 아기 예수님이 너의 침상에 가까이 계시기를 바래.

사랑하는 ○○아 내년에 더욱 건강하기를 기도하며 작은 선물 보,

낸다.

소개 해 달라고 기독교실에 들어오셨고 그 날 이후로 예수님을 영접한 후 일대일 제자 양육

을 거쳐 세례를 받았으며 현재 중대용산병원으로 입원하여 수고하고 계시는 신실한 믿음의

열매들이다 회를 이어 이번 회 성탄예배에 초청받아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잠시나마 병. 1,2 3

상의 수고로부터 해방되어 성탄의 기쁨을 나누고 가셨다.

그 외에도 일산에서 오신 한 사모님은 본 병원 한가족 의료봉사회의 무료진료 시 난소에 혹

을 발견하여 수술 받고 건강하여 이 행사에 빠지지 않고 오시는 분이시다.

예 호 이 위암 말기로 병상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였고 월에 병상 세례 받) 1508 - M/38 7○○

았다 얼마 남지 않은 시한부 인생이지만 이날 고통의 몸을 이끌고 두 시간 여 예배를 참석.

하였다 난생 처음 경험한 성탄예배의 감동과 은혜의 시간을 무엇으로 표현해야 할지 모른.

다는 고백을 듣고 지난해 성탄절에 한 환우의 모습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성탄 예배 시.

사랑하는 아내의 하프 연주를 마지막 보았고 그 뒤 월에 천국에 가신 분처럼 이세영 형제5

도 내년 성탄에는 만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가슴 아프게 한다.

호의 한 보호자는 남편을 주님께 인도하기가 너무 어려웠는데 이번 출연한 윤복희님과1404

김종찬 조하문님을 만나고 싶어 왔다가 이동원 목사님 설교에 마음이 열리고 믿겠다는 약,

속을 했다며 이번 집회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리고 싶다고 하였다 심방중인 나에게 복도.

에서 쫓아 나와 이런 고백을 하였다.

호의 가족들은 기쁨으로 가득하다 전도가 너무 어려웠던 아버지가 이번 집회에 끌려1101 .

나오셨다가 마음이 열렸는데 먼저 믿는 딸과 아내의 작전에 당했다며 싱글벙글이셨다.

이번 성탄 열린 예배의 평가3)

긍정적인 면 프로그램이 좋았다 출연진 어린이 조명과 마이크시스템이 양호했다 그리: ( , ) .①

고 봉사자들의 전 병실 떡 나누는 일과 안내가 호흡이 맞았다.

부정적인 면 선물 타월 을 아끼다가 못 받아 간 사람들의 불평이 간간히 있었다 뷔페를: ( ) .②

식당에서 하지 못하고 강당 밖에서 함으로 번거로웠다 강당조정실의 불.

만 그리고 음향이 너무 커 명은 시끄럽다며 나감 음향 조정기 설치로, 2, 3 ,

인해 환자들의 자리가 불편했다.

성탄 구제 김 미숙아로 태어나 지금까지 기계호흡으로 연명하며 중환자실에: M/4③ ○○

있음 방 세 미숙아로 출생 기계호흡 년 현재 소아병동 호 각. F/9 , 9 , 806○○

각 만원씩 지원함21 (12.24.).



구주탄생 할렐루야!! !!

삼성서울병원 기독교실 목사: ○○○


